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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진로는 신체적 발달, 정신적 발달과 함께 직업에 대

한 지식, 태도,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생이 끝날 때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1].

진로에 대한 인식과 발달이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진로

선택은 성인기와 같은 그 어느 발달 단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2].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상급학교

상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Career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ing of Commercial High School Students

구혜경*

Goo Hye Kyoung*

요 약 이 연구는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적응성과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성화 고등학교들 중에서 경기 및 충청지역 상업계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구조적 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진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적응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업교육에서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킬수록 진로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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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진학이나 직업 선택의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시기로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더믹이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누구

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회적 변화는 고등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환경변화가 진로구성이나 직업 선택 등에 대해 갖는 개

인의 불안감은 더욱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실업율이나 취업난이 갈수록 높아

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돕고 적합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

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

면서 학생들의 충분한 진로탐색활동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등학생들의 상담도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3].

취업시장의 불안이 심화되어 더욱 취업난을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고 고등학생들은 높은 진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

상들을 겪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생은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과 같은 진로문제에 직면하여 진

학과 취업의 진로선택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 심리적 불

안감을 확대시켜 심리적 및 신체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우울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는 학교생활과

학업, 진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정적 심리상태라고

보았다. 진로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

제는 아니다. 동일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심하게 좌절되고, 극복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행

동과 양상을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를 발판 삼아

주어진 상황에서 극복하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마다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

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의 자세에 따라 반응이 다

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4].

자신의 적성보다는 성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야 하는 고등학교 시기에 자아실현이나 삶의 즐거움보

다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은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5]. 심리적 안녕감은 그 자체만

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긍정적 발달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잘 관리할 경우에는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요한

정서가 될 수 있다. 특히, 상업계 고등학생들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으로 대학입시나 내신등급 등

에 대한 학업이나 특성화고 학생들만 겪게 되는 취업에

대한 고민과 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상황에

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업계 고등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상업계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진로스

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진로스트레스는 어떠

한 요인들에 의해 감소시킬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진로스트레스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

으로 진로적응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성인 특히, 직장인

들에게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진로적응성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긍정적 발달과 진로준비를 촉진

하며,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이루게 한다[6].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에서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들은 성인기에

비하여 다소 부족하여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마다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진로적응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생활패턴의 변화,

입시 및 진로결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청소년기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학업성취[8], 교우관계

[9] 등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삶의 질, 자기효능감,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 목표달성, 낙관성 등은 긍정적

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 심리적 안녕감과 부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로선택

을 해야 하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를 감

소시켜 삶의 질 또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바탕으로고등학생들의심리적안녕감을제

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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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계 고

등학생들의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진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진로적

응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진로적응성은 진로발달을 이해하는 용어로, 진로적

응성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구성하고 책임있게

만들어간다는 것이 핵심적 개념인 진로구성주의에 해

당한다[11]. 직무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등의 예측가능한

일뿐 아니라 직업환경과 직무조건의 변화로 유발되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12]을 의

미한다. 진로적응성은 주로 성인의 진로발달을 표현하

기 위한 용어로 도입되어, 진로적응성은 직장인들을 대

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13-14][6].

한 개인이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다양한

진로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인

대처준비도를 나타내는 진로적응성은 상담을 통해 제

고 될 수 있으며, 외부적 상황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진로적응성이 높은 사람은 진로에 대해 호기심,

주도성, 관심 치 적극적 관여를 하게 되어 자신의 미래

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15]. 진로적응성은 성공적

인 진로전환이 가능하게 하며, 직무스트레스, 진로 불안

과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 혹인 신체적으로 감당하

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

정이다[5]. 계속되는 경제 불황이나 코로나로 인한 취업

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진학이나 취

업 등과 같은 자신의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상업계교 학

생들은 상당한 진로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취업준비와 진로탐색의 중요성

이 강조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더

욱 가중되고 있다. 진로스트레스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취업선택과

관련된 문제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신체적 및 심

리적 평형상태가 무너지고 불안 및 긴장감 등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주관적 스트레스이다[18]. 청소년기

의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자

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울, 불안 등

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진로스트레

스는 자아인식 및 탐색, 진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

해 낮출 수 있다[19].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로써, 삶에

대한 만족을 판단하는 정서적 평가를 의미한다[20]. 또

한 개인의 주관적인 삶을 만족시키는 행복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써 성공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21]. 주관적 안녕감이란 인

지적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과 정서적으로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는 정서 반응

이다. 진로에 관련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목표를 설

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미래 진로에 대한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낮아

져 삶의 만족을 가져온다[22].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

와의 갈등, 학업 및 또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등은

주관적 안녕감을 저하시킨다[23].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속화되는 취업난 속에서 상업계 고등학

교 3학년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제고시키기 위해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검

증하고자 한다.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지각된 진로적응

성이 진로스트레스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로적응성의 중

요성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2. 측정

진로적응성은 진로적응성척도(Career Adaptabilities

Scale)를 사용하였다[24]. 진로적응성척도는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총 4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진로관심은 진로 관련 미래

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진로통제는 진로 관련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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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위해 통제하는 것, 진로호기심은 직업과 관련하

여 미래 자신의 모습에 호기심을 느끼고, 진로자신감은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감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스트레스는 학교를 졸업한 후의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고등학교 생활에서 심리적, 신체

적 및 정신적 상태가 파괴되고, 위기를 느끼거나 긴장

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로 보았다.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모호성, 취업압박, 진로정보부족, 내외적 갈등 등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2008)가 한

국 상황에 맞추어 타당화한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는

정서적, 심리적 및 사회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25].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4개 문항만을 사용하

여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충청지역과 경기지역의 특성화 고등

학교 중에서 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응답들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91부가 분석에 이용되었

다. 조사에 참여한 상업계 고등학생들 중에서 남학생

50명(17.1%), 여학생 242명(82.9%)가 응답한 것으로 나

타났다.

Ⅳ. 결과분석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측정항목들의 타당성 및신뢰성을분석

하기 위해 eigenvalue 1 이상,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

은 0.5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계수(Cronbach’s α)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각 요인들은 심리적 안녕감 4.514, 진로스트

레스 3.004, 진로적응성은 1.658의 아이겐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개념들은 모두 신뢰성계수가

0.7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및 타당성의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업계 고등학생

들의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각각의 개별요인의 단일차원성 검증을 실시하여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의 측정항목들이 단일 개념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계 고

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의 개념

은 고차수준의 구성개념(higher-order factor construct)

으로 first-order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나의

잠재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요인들을 모두 통합한

관점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단일차원성 검증을 통해 확인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CFA)결과, AVE와 개념신뢰도

(CR)의 값이 집중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에 이용되는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값과 개념들의 √AVE 값을 비교하여

높은 판별타당성을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비교결과, 연

구모형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

성(discriminant validity)을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각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

에 제시하였다.

개념
요인적
재값

신뢰성
계수

CR AVE

진로
적응성

진로관심 .839

.880 .951 .792
진로통제 .787
진로호기심 .840
진로자신감 .868

진로
스트레스

진로모호성 .866

.879 .957 .822
취업압박 .883
진로정보부족 .800
내외적 갈등 .767

심리적
안녕

계획대로 이행 .940

.916 .960 .812
친구와의 관계 .911
더 나은 사람 .879
표현의 자신감 .833

표 1.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Table 1. Constructs Validation and Reliability for analysis

√AVE 적응성 스트레스 안녕감

진로적응성 .890

진로스트레스 .907 -.502*

심리적 안녕감 .901 .063 -.167*

표 2. 상관관계 분석
Table 2. Correlation Anaysis

2.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지수는 χ2=148.005, d.f=51, p=.000, χ2/df=2.902,

GFI=.923, AGFI=.882, CFI=.959, NFI=.939, TLI=.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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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081, RMR=.106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적합도지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

형의 적합도는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념감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의 경

로계수는 γ=-.478(t=-7.959)인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성이 높을수

록 진로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 로 경로
계수

St.
경로
계수

S.E. t p

진로적응성
→ 진로스트레스

-.478 -.502 .060 -7.959 .000**

진로스트레스
→ 심리적 안녕감

-.173 -.181 .071 -2.450 .014**

진로적응성
→ 심리적 안녕감

.026 .028 .069 .373 .710

모형적합도 : χ2=148.005, d.f=51, p=.000, χ2/df=2.902, GFI=.923,
AGFI=.882, NFI=.939, CFI=.959, TLI=.947, RMR=
.106, RMSEA=.081

주) ** p<.05

표 3. 매개효과 분석결과
Table 3. Results of Mediated Analysis

진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로계수

는 β=-.173(t=-2.450)으로 진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고

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진로적응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 γ=.026(t=.373)으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성

은 상업계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직접적인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로

적응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는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여

추구해 나갈 것인가는 진로 그 자체에 의미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 또는 심리적 안녕감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

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겪는 위험, 역경, 부

정적 생활 사건이 개인의 적응을 위협하고 심각한 고통

을 받는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적응성[26]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제고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 진로적응성과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고찰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

기의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진로

교육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직접적

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킬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삶의 만족 또는 행복감 등의 심리

적 안녕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에 대한 자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

음과 같은 자신감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시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적응

성, 진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교육에서 진로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

록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나 상담 프로그램들이 함께 연계될 필요성을 밝힐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로와 관

련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만족 또는 심리적 안

녕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적응성에 관한 진로지

도 및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

다. 또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이 진로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

로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

의 삶의 만족 또는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진로교육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이나 상담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진로적

응성, 진로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확인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진로발달에 대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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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진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점

과 향후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진로적응성, 진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

녕감과의 구조적 관계만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로스트레스를 낮추어 고등학생이 자신의 삶

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진로적응성을 어떻

게 제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 및 충청지역의 상업계 고등학

생들만을 대상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범

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고등학생들의 진로적응성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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